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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 어휘에 반영된 선율에 적합한 화음 구성과 전개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8명의 음악중재전문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정서 어휘의 의미와 선율을 반영하는 화음

구성과 전개를 작곡하고 근거에 대해 서술하게 하였다. 자료 분석은 화음 구성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정서 어휘

별로 비교하고, 유사한 답변의 내용을 추출하였다. 연구 2에서는 124명의 음악치료와 음악전공자를 대상으로 연구

1의 결과에 따른 정서 어휘별화음 구성과 전개의 적합성을조사하고, 타당도의 통계학적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쁨의어휘는장화음, 주화음, 연속적인 화음변화, 화남의 어휘는 단화음, 증화음, 9·11화음, 미해결된 7화음의

전개, 슬픔의 어휘는 단화음, 감화음, 반음계 전개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타당도 검증 결과, 기쁨(97.2), 화남(75), 슬

픔(80.6)으로 나타나 기쁨의 어휘에서만 유의성이 높았다(p<.005). 본 연구의 결과는 노래의 선율 창작시 가사가 전
달하는 정서적 측면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화음 사용의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 주제어 : 정서 어휘, 화음 구성, 화음 전개, 정서 표현, 노래 창작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investigate harmonic compositions and progressions that are

appropriate for emotion vocabulary. In study 1, eight(8) professional music therapists were asked to provide

harmonic compositions and progressions reflecting the tonal characteristics of emotion vocabulary and the

rationales. Various attributes of harmonic compositions and progressions were examined and the content

analysis were administered. In study 2, the obtained data on study 1 were evaluated by 124 music therapy

and music majors for the validity. In the first study, analyzed results showed that ‘happy’ vocabulary utilized

major, tonic, consecutive chord changes, ‘angry’ vocabulary utilized minor, augmented, 9th, 11th, unsolved 7th

chord progression, ‘sad’ vocabulary utilized minor, diminish, chromatic chord progressions. In the second

study,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happy’ vocabulary. These results can provide basic

evidences for musical ideas of harmonic compositions and progressions to better communicate emotional

aspects of lyrical messages when composing melody in a song.

• Key Words : Emotion vocabulary, Tonal characteristics, Harmonic compositions, Harmonic progressions,
Emotional expression, Song composition

*Corresponding Author : 정현주(hju@ewha.ac.kr)
Received August 4, 2017 Revised   September 7, 2017
Accepted September 20, 2017 Published September 28, 2017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9, pp. 265-270,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9.26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9호266

1. 서론
정서는인간이외부자극에대해서인지한후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며 개인의

주관적인 기분과 마음 상태의 변화를 수반한다[1]. 인간

이 경험하는 정서는 차원 정서 모델에 의해 ‘정서가

(emotional valence)’에 따른 긍정과 부정, ‘각성(arousal)

수준’에 따른 각성과 이완의 두 차원으로 분류되며 보편

적으로경험하는기본정서(basic emotion)는 행복, 화남,

슬픔, 중립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2]. 이러한 차원 정서

모델은다양한정서들의유사성과차이점을비롯하여정

서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분류된

정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정서 어휘는

언어적측면에서정서의상태를정교하게표현하는수단

으로, 분류된 기본 정서에 따라 선택되고 표현되는 방식

이 다르다[3].

노래는 음악적 측면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수

단으로 가사와 선율이 결합된 형태이다. 정서 표현과 노

래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에서 가사는 정서 어휘를 사

용하여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선율의

음높이패턴, 진행방향, 음역등의요소가가사와결합되

어 정서적 측면을 강화한다고 제시하였다[4, 5]. 이러한

선율에화성이첨가되어정서표현의강도를극대화한다.

화성은 하나 이상의 음이 선율에 수직적, 동시적으로

조합되는것으로어떠한음들로화음을구성하고전개하

는가에 따라 표현하려는 정서적 측면이 달라진다[6]. 정

서와 화성연구에서화음전개는정서의예측성혹은안

정성에 영향을 주며 협화음은 조화, 불협화음은 긴장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7]. Juslin과 Sloboda(2010)는 예

측적혹은비예측적화성전개, 화음구성과다양성에따

라 다른 정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6].

이와 같이 화성은 정서의 정확한 표현과 원활한 소통

을 위해 활용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정서를 표현하

는 선율에 적합한 화음 구성과 전개가 선택되어야 하며

분류된 정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의

화성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반면[5, 6, 7] 정서 어휘의

의미와 선율을 반영한 화음 사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

고있지않다. 따라서본연구는기존연구와는차별화된

음악과언어의학제간융합연구로, 정서를언어로표현

할때어휘에반영된선율특성을고려하여정서적측면

을 강화하는 화음 구성과 전개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궁극적으로는정서를표현하는노래를창작

할때선율의효율적인정서표현을돕는화음구성과전

개의차별적사용과선택을위한근거자료를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서 어휘에 반영된 선율 특성에 적합

한화음구성과 전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 1과 이에대

한타당성을검증하기위한연구 2로구분하여수행되었

다[Fig 1].

[Fig. 1] Outline of Study

2.1 연구 1
2.1.1 연구참여자 
본연구의참여자는음악중재전문가자격증을소지한

작곡전공배경의음악치료사 8명으로선정근거는다음

과같다. 첫째, 참여자가작곡을전공하여화음이갖는기

능과세부적인특성을알아야한다. 둘째, 참여자가음악

치료를 전공하여 심리, 정서 표현을 위한 목적으로 음악

의요소를활용할수있는기초이론이습득되어있어야

한다[8]. 셋째, 심리치료 임상 현장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노래를 창작해 본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인간이 경험하

는 정서의 본질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화음 사용 방안의

근거를제공할수있다. 이를충족하는참여자를직접만

나거나 메일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연

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1.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참여자에게 정서

어휘가갖는의미와선율특성을고려한화음구성과전

개를 창작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기쁨, 화남, 슬픔을 표

현하는 어휘에 반영된 말의 억양 패턴을 음높이 패턴으

로전환하여선율특성을조사한 Yi(2016) [9]의 연구 결

과를 활용하였다. Yi(2016)의 연구에서는 30명의 한국

Study 1
: To investigate how chord compositions and progressions can be
composed for emotion vocabulary

↓

Study 2
: To validate the chord compositions and progressions of emotion
vocabulary composed in study 1



정서 어휘에 반영된 선율 특성에 적합한 화음 구성과 전개 267
어 여성 화자를 대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어휘를 수집

하여음절당주파수(Hz)를 측정한후, Semi-tone 척도에

근거하여 주파수 값에 가장 근접하는 선율의 평균 음정

으로 전환한 특성을 조사하였다[Fig. 2]. 그 결과로 참여

자간 변이성이 크게 나타났던 중립의 정서를 제외하고

기쁨, 화남, 슬픔의정서를표현하는총 24개의정서어휘

에 반영된 선율 특성이 제시되었다. Yi(2016)의 연구는

언어와음악의학제간융합연구로다양한차원에있는

정서가 언어로 표현될 때 주관적인 정서 경험을 직접적

으로반영하는말의억양을객관화된방법으로수치화하

여 선율의 음높이 패턴으로 전환한 것에 가치가 있다

[1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i(2016)의 연구 결과를

채택하여 24개의기쁨, 화남, 슬픔을표현하는정서어휘

에반영된선율특성에적합한화음구성과전개를작곡

하게하고분류된정서에따라화음구성과전개를선택

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 서술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Fig. 2] Example of Tonal Characteristic of ‘sin na nј
o(신나요)’ in Happy Vocabulary Reflecting 
Intonation Pattern(Yi, 2016)

2.1.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다음의절차로 분석되었다. 첫째, 화음

의 기능에 따라 주화음·대리화음, 화음을 구성하는 음에

따라 장화음·단화음·감화음·증화음, 비화성음 사용의 차

이에따라 3화음·7화음·9화음·11화음으로분류하여각각

의사용비율을백분율로환산한후정서별로높은비율

로사용된화음을비교하였다. 둘째, 참여자가정서어휘

별로제시한화음구성과전개선택의근거와이유에대

해서 서술형으로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응답

자의 답변 유사성 및 비율도 살펴보았다.

2.2 연구 2
2.2.1 타당도 검증 참여자  
정서 어휘에 반영된 선율 특성에 적합한 화음 구성과

전개가타당한가를검증하기위해학부와대학원에서음

악과 음악치료를 전공하는 124명의 학생을 검증자로 선

정하였다.

2.2.2 타당도 검증을 위한 음원추출
타당도 검증을 위한 음원이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추

출되었다. 첫째, 기쁨, 화남, 슬픔의 어휘별로 참여자 간

에높은유사성을갖고, 둘째, 다른정서어휘와비교하여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셋째, 정서별로 특징적으로

사용된 화음 구성과 전개를 추출하였다. 정서 어휘별로

추출된 음원은 다음과 같다[Fig. 3].

‘Happy’ vocabulary

Chord : A A#/C E

‘Angry’ vocabulary

Chord : Cm Caug F#aug

‘Sad’ vocabulary

Chord : Ebm Abm Bb7

[Fig. 3] Chord Patterns for Emotion Vocabulary

2.2.3 타당도 검증 실험 절차 
정서 어휘별 음원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절

차는다음과같다. 첫째, 참여자들을직접방문하여실험

의목적과내용에대해설명하고, 둘째, 음원을 10초간격

으로 2회씩 들려준 후 기쁨, 화남, 슬픔 중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에적합한화음구성과전개인가를체크하게하

였다. 음원의재생순서에따른결과왜곡을방지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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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집단마다 제시의 순서를 다르게 하였고 무작위로 재

생하였다.

[Fig. 4] Example of Answering Sheet

2.2.4 타당도 분석
정서 어휘에 따른 화음 구성과 전개의 타당도를 다음

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제시된음원을듣고적합한정

서를 응답한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둘째, 정답률

에 대한 타당도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Ihaka와

Gentleman(1996)이 개발한 통계프로그램(R)의 수식을

이용하였다[12]. 통계프로그램(R)은 통계량 함수를 이용

한통계분석도구로타당도검증을위한다양한수식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기준을 90%로 정하고

정답 비율 통계량을 토대로 유의확률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R)의 수식을 이용하였다[Fig. 5].

[Fig. 5] Statistics Modification

Ⅲ. 연구결과
3.1 연구 1 : 정서 어휘에 반영된 선율 특성에 

적합한 화음 구성과 전개 
정서 어휘에 반영된 선율 특성에 적합한 화음 구성의

비율이분류된정서별로다르게나타났으며사용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답한 유사한 내용과 응답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기쁨의 어휘에서는 주화음, 3화음,

장화음이높은비율로사용되었다. 참여자모두(100%)가

안정되고밝은느낌의정서표현을위해주화음, 3화음을

사용하였고, 63%가 밝고 경쾌한 느낌의 정서 표현을 위

해장화음을사용한것으로보고하였다. 참여자의 63%가

높은에너지수준과밝고행복한정서의표현을위해 7화

음을 사용하였고 25%가 높은 에너지 수준의 강조를 위

해 화음의 연속적인 변화를 사용한 것으로 근거를 제시

하였다[Fig. 6].

[Fig. 6] Rates of Chord Compositions for ‘Happy’ 
         Vocabulary

화남의 어휘에서는 주화음, 3화음, 단화음이 높은 비

율로 사용되었고 다른 정서에 비해 비화성음 사용 비율

이높았다. 참여자의 63%가부정적정서표현을위해단

화음을 사용하였고, 75%의 참여자가 화남 정서 표현의

폭과 강도를 높이며 점차 상승하는 에너지의 표현을 위

해 9·11화음등의비화성음을사용한것으로보고하였다.

참여자의 25%가부정적정서가해결되어야할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7화음의 미해결된 전개를 사용하였고 높

은각성수준을반영하기위해다양한화음변화를사용

한 것으로 근거를 제시하였다[Fig. 7].

[Fig. 7] Rates of Chord Compositions for ‘Angry’ 
        Vocabulary

슬픔의 어휘에서는 주화음, 3화음, 단화음이 높은 비

율로사용되었고감화음의사용이특징적으로나타났다.

참여자의 50%가부정적정서를표현하기위해단화음을

사용하였고, 75%가슬픔의정서를충분히표현하기위해

주화음을사용한것으로보고하였다. 참여자의 38%가감

소된 에너지 수준과 슬픔의 정서가 전달하는 부정적 차

※ Emotion Identification

- Listen to chord pattern and check which emotion is expressed in the
pattern among happy, angry, sad emotions

1. Happy □ 2. Angry □ 3. S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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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어두운느낌을표현하기위해감화음을사용하였고,

긴장감을 강조하고 우울감을 최대화하기 위해 반음계적

하행 전개를 사용한 것으로 근거를 제시하였다[Fig. 8].

[Fig. 8] Rates of Chord Compositions for ‘Sad’   
         Vocabulary

3.2 연구 2 : 정서 어휘에 반영된 선율 특성에 
적합한 화음 구성과 전개의 타당성

정서 어휘에 반영된 선율 특성에 적합한 화음 구성과

전개가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정서 어휘별로 화음

구성과전개의음원을듣고적합한정서를답하게한결

과, 기쁨 97.2%, 화남 75%, 슬픔 80.6%의 정답률을 보였

다. 90%를기준으로정답률의통계학적유의성을검증한

결과, 기쁨의어휘 .001, 화남의어휘 1, 슬픔의어휘 .99로

나타나기쁨의어휘에서만타당도의유의성이높은것으

로 나타났다(p<.005).

<Table 1>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Emotion vocabulary Correct answer (%) p

Happy 97.2 .001*
Angry 75 1
Sad 80.6 .99

p<.00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서 어휘에 반영된 선율 특성에 따른

화음 구성과 전개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서가와 각성 수준에 따라 분류된 기쁨, 화남, 슬픔

어휘에 반영된 선율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화음이 정

서별로 다르게 구성되었다. 또한, 화음 전개가 표현하려

는 정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표현 맥락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화성

역할의중요성과표현하려는정서에따라차별적인화음

구성과 전개의사용을 강조하는결과이다[5, 6, 7]. 본 연

구의결과는정서표현을목적으로노래를창작할때선

율의 효율적인 정서 표현을 위한 화음을 구성하고 전개

를 선택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서 어휘에 반영된 선율 특성에 적합한 화음 구성과

전개가 타당한가를 검증한 결과, 기쁨의 어휘에서만 타

당도의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erola(2012)[13], Eerola와 Vuoskoski(2011)[14], Juslin

외(2008)[15], Gagnon과 Pretz(1995)[16]의 연구에서 기

쁨으로 분류된 음악 정서를 인식하는데 높은 타당성을

보인결과와맥락을같이한다. 이에 대해논의하면, 화성

진행은차원정서모델에의한정서분류에서각성수준

의 차이를 표현하기 보다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표현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

서도긍정적정서인기쁨어휘의화음구성과전개가부

정적 정서인 화남, 슬픔 어휘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높은각성수준의화남과낮은각성수준의슬픔은유의

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각성수준의차이는화

성이외의템포, 다이나믹등의음악요소와밀접하게연

관되므로화성진행만으로는정서의구분과표현에한계가

있음을시사한다. 또한, 부정적정서에속하는화남과슬

픔은정확한정서적분리가어려울수있으며이러한정

서적속성의유사성이화음구성과전개에반영되어나타

난 결과이다. 따라서 유사한 정서가 음악에서 화성을 통

해표현될때는음색, 다이나믹, 리듬, 선율 등의음악요

소를다차원적으로활용해야하는것으로논의될수있다.

본 연구에서제시된화음구성및전개에대한결과가

노래창작또는음악치료현장에활용되기에는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기초 자료로

그 의미를 지니므로 일률적이기 보다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가능한 개인의 정서 내용과 표현

을반영한화음구성에무게를두어야한다. 이러한기초

자료를 추후 노래 창작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실제에

서 연구함으로써 본 결과의 활용성과 적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

로 화음 구성과 전개 특성을 조사하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 높은 확률로 사용된 화성 진행의 분포도 분석을

포함한 연구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쁨, 화

남, 슬픔에국한되지않고긍정과부정의정서분류와화

성 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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